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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럽의 금융위기 조짐과 
EU의 조기 대응  

이정환 선임연구원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 대형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또는 실적 악화가 나타나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금융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됨. 

   무디스는 10월 5일 이탈리아 1~2위 은행들(유니크레디트, 인테사 산파올로)의 장기채권 신용등급

을 두 단계 강등(Aa3→A2)하고, 다수 이탈리아 중소형 은행의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함.   

     - 무디스는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은행의 위기대응 능력이 약화되었으며, 유니크레디트 등 일부 

은행의 경우 수익성 전망도 악화되어 신용등급을 강등했다고 밝힘.

     - 은행의 등급 전망을 모두 부정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추가 강등 가능성도 예고됨.       

   이탈리아 국채를 다수 보유한 프랑스 은행들도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짐. 

     - 무디스는 9월 14일 재정위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들어 프랑스 2~3위 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과 크레디 아그리콜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함. 

     - 프랑스 은행들의 경우 그리스(134억 달러), 포르투갈(86억 달러), 아일랜드(28억 달러)에 대한 

위험노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이탈리아(1,051억 달러), 스페인(326억 달러)을 포함하면 전체 

위험도(1,624억 달러)가 급증함.

   10월 4일 독일 최대 상업은행인 도이체방크는 그리스 등 주변국 국채 보유로 인한 손실로 인해 

100억 유로 규모의 세전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힘.

     - 2010년 말 현재 도이체방크의 그리스(15억 유로), 이탈리아(53억 유로), 스페인(21억 유로), 

포르투갈(1억 유로)에 대한 위험노출 규모는 90억 유로로 핵심자본의 29.7%에 해당됨.

     - 이들의 위험노출액이 상당 부분 대손상각될 경우 BIS가 요구하는 핵심자기자본 비율을 충족하

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스페인 은행권의 부실채권율은 16연래 최고치로 치솟음.

     - 2011년 7월 말 현재 스페인 은행권의 부실채권율은 한 달 사이 0.25%p 상승한 6.94%(1,247

억 유로)에 달해 16연래 최고치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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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타임즈는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후퇴 여파로 금융거래는 물론 주식 및 채권 발행이 

축소되고 M&A 활동이 둔화되는 등 유럽 은행권의 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함.

 특히, 프랑스와 벨기에계 은행인 덱시아는 유동성 부족으로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강등 경고를 받은 

이후 부도설이 퍼지면서 10월 5일 대량의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함. 

   10월 4일 마감 이후 약 3억 유로(약 4,700억 원)의 예금이 인출되었으며, 온라인 뱅킹을 통해 인출

된 예금을 합하면 전체 인출액은 3억 유로를 상회함.

   2010년 말 현재 덱시아의 이탈리아(150억 유로), 그리스(35억 유로), 포르투갈(19억 유로), 스페인

(14억 유로)에 대한 위험노출액은 218억 유로로 핵심자본의 128.5%에 달함.

 이에 대해 EU는 유로존 재정 위기로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는 유럽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위해 국가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

   EU는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여야 한다는데 공감했으며, 재정위기국의 국채 보유로 

부도설에 시달리는 은행들을 위한 자본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독일 재무장관은 자국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기금(Soffin)'을 재가동할 수도 있

음을 밝힘.

     - 독일은 2008년 금융시장 안정화기금(Soffin)을 마련하여 히포리얼에스테이트(HRE), 코메르츠 방크 

등에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음.

     - 그러나 독일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기금을 향후에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었음.

  (Financial Times 10/5, Wall Street Journal 10/6)




